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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후이왕2005년10월8일】길림성 연변 지구에 살고 있는 한 파룬궁 수련생 할머니는 몇년래 늘 외손자 강이를 데리고 진상 알리러 다니곤했다. 2004년6월, 해산한 며느리를 돌봐주려고 외지에 간사이 4살된 강이가 불행하게도 이외의 사고로 3층에서 떨어져 일곱구멍으로 피가 흘러 나오는바람에(七窍流血) 잠깐사이에 아빠 엄마의 옷은 피에 흠뻑 젖었다. 지방병원에서는 감히 받지못해 큰병원으로 갔는데 의사는 희망이 없다고 여겨 다만 복도에서 구급 했다.


강이 외할머니가 알게된 후 다급히 강이 엄마에게 “다른 방법이 없다. 바로 애의 귀에다 대고 끊임없이 ‘파룬따파하





제224호                  2014년2월10일        월요일











【밍후이왕 • 중국대륙에서 온 소식】이것은 2011년에 내가 대학입학시험을 칠 때 겪은 진짜 사실이다.


나는 어려서부터 특별히 놀음을 탐냈다. 고중을 다닐 때 매번 시험칠 때면 압력이 아주 컸으며 성적은 반급에서 뒤로 몇 번째였다. 


집 어른들은 모두 외국으로 갔기에 나에게 보모 한분을 찾아 주었는데 그녀는 바로 파룬궁을 수련하는 아주머니였다. 아주머니는 나를 아주 잘 대해 주었으며 또 나에게 매우 많은 파룬궁의 진상을 이야기해 주었고 그리고 나와 함께 파룬궁의 서적을 읽기도 했다. 나는 아주머니가 하는 바른 일을 매우 지지하였다. 무릇 우리 집에 오는 파룬궁수련생들은 모두 나를 좋아 했으며 나 역시 있는 힘껏 도움을 주었다. 례를 들면 아주머니의 안전을 위하여 집으로 친구들을 데리고 오지 않았다. 때로는 파룬궁수련생이 어려운 처지에 있어 림시로 몇일간 우리 집에 묵어도 되는가고 아주머니가 나에게 물어보면 나는 모두 동의하였다. 나 역시 진상 소책자를 만드는 것을 아주 즐겼다.


평시에 무심결에 한 이런 일들을 대법 사부님은 전부 알고 계시는 것 같았다. 대학시험이 불과 두달좌우 남았을 때 나는 압력이 너무 커 완전히 신심을 잃어버렸으며 대학은 갈 수 없는 것만 같았다. 


이때 한 파룬궁수련생이 나에게 알려주기를 그녀의 꿈에 내가 괜찮은 대학에 붙은 것 같았다고 했으며, ‘×××는 대법제자를 보호한 공덕이 있어 비로서 대학에 붙었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아주 똑똑히 들렸다고 했다. 나는 듣고 아주 기뻤다.


하지만 두번째 날 선생님이 흑판에 문제를 냈는데 모두 내가 모를 문제였다. 이런 내가 어떻게 대학에 붙을 수 있을가？ “대법은 끝이 없고 대법은 지혜를 연다(大法无边，大法开智开慧)”고 아주머니가 말했지만 나는 그래도 현실로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어려웠다. 마지막에 나는 대학에 가는 것을 완전히 포기하였으며 대학시험 지도서마저 사지 않았다. 이미 시험등록을 하였기에 대학시험에 참가하는 것은 단지 형식을 치르는 것이였다. 


하지만 시험결과는 도리여 나와 가족들을 극도로 놀라게 했다. 나의 대학시험 성적은 기적처럼 본과 점수선을 넘었으며 뿐만아니라 내가 가고 싶던 대학으로 가게 되었으며 대학전업도 내가 아주 즐기는 것이였다. 공덕이 있어 대학에 간 것을 나는 아주 기쁘게 여긴다. 나는 대법사존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 주셨다고 굳게 믿게 되었고 대법 사부님께 감사드린다. 모든 선량한 사람들이 모두 대법을 선의로 대하고 대법의 복과 은혜를 받을 것을 바란다.（문／태우）◇














오!(法轮大法好！)’ ‘쩐싼런하오!( 真善忍好！)’를 외워주라”고 알려주었다. 강이 엄마는 울면서 “애가 듣지못하기에 안됩니다”고 했다. 외할머니는 “이 아이는 좋은 일을 많이 했기에 꼭 들을수 있다”고 확고하게 말했다. 이리하여 강이 엄마는 절망중에서 강이 귀에 대고 ‘파룬따파하오!’ ‘쩐싼런하오!’를 한번 또 한번 끊임없이 들려줬다. 7일 후 기적이 나타났다. 어린 강이는 마침내 살아났다. 비록 많은 피를 흘렸지만 아이는 한동안의 조리를 거친 후 약간의 후이증도 없이 오늘까지도 여전히 아주 총명하고 령리하며 건강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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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후이왕】설（年）을 보내는 것은 중국사람들에게 있어서 한가지 큰 일이다. 그럼 이 설이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어느 때 부터 설을 보내게 되였을까? 


사실 중국의 “설”은 세가지 뜻이 있다. 그중 하나인 “설”은 고대 전설에서 일종 야수(野兽)를 가리켰다. “설”은 모든 짐승을 먹이로 하였는데 추운 겨울날 저녘이 되면 산에서 내려와 민중들을 소란(骚扰)했을 뿐만아니라 사람과 가축을 잡아 가군 했다. 한번은 “설”이 한 집 문앞에  왔을 때 마침 집안의 사람이 붉은 옷을 입고 대나무에 불을 집혀 놓고 불을 쪼이고 있었다. 이때 대나무에서 나는 “탁탁”하는 소리에 “설”은 그만 깜짝 놀라 머리를 움츠리고 달아났다. 이때로 부터 사람들은 “설”이 빛과 소리를 무서워 한다는 것을 알고 일단 “설”이 오기만 하면 이 방법으로 쫓아 내고는 이틑날이 되면 사람들은 서로 축하를 하군 했다. 빨간종이로 춘련(红纸春联)을 만들고, 폭죽을 터뜨리고, 초하루에 세배하는 등 풍습은 원래 복숭아 나무로 만든 도부(桃符)로 시작되어 발전된 것으로 모두 여기에서 온것이다.


현재는 “설”보다 몇배나 더 무서운 악한 짐승이 있다. 그것은 매시 매시각마다 사람들의 생명을 삼키고 있는데 이 악한 짐승이 바로 중공이다. 그것은 바로 한마리 붉은색 악룡의 형상으로서 인간세상에 재앙을 가져오고 있다. 무릇 중공 이 조직에 가입만 하면 악룡이 이사람 몸 우에 곧 달라 붙는다. 그것은 수많은 중국사람들을 미혹 시켜 사람들이 그것을 인류의 것으로 여기게하고 심지어 또 좋은 것으로 여기게 했다.


중공은 날마다 사람을 잡아먹는 “설짐승”이다. 집정(执政)한 60여년이래 그것은 8천만명의 무고한 중국사람들을 삼켜 버렸다. 바로 “진반(镇反)”, “삼반（三反）”, “오반（五反）”, “숙반（肃反）”, “반우파（反右派）”, “대약진（大跃进）”, “반우경（反右倾）”, “사청（四清）”, “6.4（六.四）” 대학생을 죽이고 수불하는 선량한 파룬궁 수련생들을 잔혹하게 박해하고, 심지어 파룬궁수련생들의 생체에서 장기를 적출해 높은 가격으로 판매해 폭리를 얻은 피비린 죄악은 천지의 진노를 불러왔다. 현재의 일체 재난은 모두 중공이 파룬궁에 대한 박해로 조성된 것인데 생체적출은 인간세상에서 종래로 없었던 가장 큰 죄악이기 때문이다. 사사로운 분노(私愤)를 풀기 위해 강택민은 그와 중공의 모든 성원의 생명을 걸고, 인민들의 피땀이 배인 돈으로 탐욕한 자들을 유혹해 사람을 죽이고도 눈깜박 하지 않는 도살자로 만들었다.


중공은 흉악하고 잔인(凶残)하지만 그러나 사한 것은 정의를 이길수 없다. 당신은 중공이 무엇을 제일 두려워 하는지 알고 있는가? 그것은 ‘파룬따파하오!(法轮大法好！)’ ‘쩐싼런하오!(真善忍好！)’를 가장 두려워 하고, 중공의 당, 단, 대에서 퇴출해 나온 총명한 사람을 가장 무서워 한다. 이런 사람들은 이미 예전에 중공에 받쳤던 생명을 되찾아와 더는 그것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공에 속하지 않는 생명은 모두 신불(神佛)에게 속한다. 이런 사람들은 각종 재난속에서도 모두 신불의 보호를 받아 위험에서 벗어 날수 있게 된다. 만약 당신이 아직 “3퇴”(당, 단, 대 탈퇴)를 하지 않았다면 빨리 시간을 다그쳐 파룬궁 진상을 료해하여 보라. 그러면 바로 어떻게 3퇴하는지 곧 알게 된다.


	“3퇴”를 하면 평안을 보장 받을수 있고, “3퇴”를 하면 설을 잘 보낼수 있다! ◇














2014년2월초까지 해외 탈당 인터넷 사이트에 발표된 “3퇴”(당단대 탈퇴)성명 인수는1.57억을 초과 했다











일생일세의 길 길고도 멀어   


그 누가 복수가 구전하고 싶지 않겠는가 


대법을 선하게 대하면 복을 얻어 


길상하여 순조로우니 복이 끝없다.


	











